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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민은행 등 4사 본인확인기관 지정

- 신청법인별 보완 필요사항 조치 완료 후 지정서 교부키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9일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사에 대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의결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핀테크 등 신규 IT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본인확인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최근 기관 지정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방통위는 올초 국민은행 등 총 4개사가 인증서 방식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를 

진행하였다. 

  금년 1월 개정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신청법인은 87개 심사항목 중 중요 심사항목(21개)과 계량평가 항목(2개)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심사결과, 신청법인 모두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적합’평가를 

받았으며, 평가점수는 국민은행 923.25점, 카카오뱅크 876.75점, 신한은행 

856점, 하나은행 837.38점 순이었다. 

<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 및 신청법인 심사 결과 >

구  분 평가점수(1,000점 만점) 중요 심사항목(21개) 계량평가 항목(2개) 보완 필요사항 

지정기준 800점 이상 모두 적합 모두 적합 보완 완료

신
 청
 법
 인

국민은행 923.25점 모두 적합 모두 적합 8개

카카오뱅크 876.75점 모두 적합 모두 적합 12개

신한은행 856.00점 모두 적합 모두 적합 15개

하나은행 837.38점 모두 적합 모두 적합 16개

※향후지정절차 : 신청법인보완필요사항이행완료→방통위이행여부확인→지정서교부

  한편, 심사 과정에서 국민은행의 경우 8개, 카카오뱅크 12개, 신한은행 15개, 

하나은행 16개 사항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청법인에 

대해‘보완 필요사항 개선’을 조건으로 부가하였으며, 신청법인들은 심사

결과 통지 후 90일 이내에 조건을 이행하면 방통위 확인을 거쳐 본인확인

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사업계획 성실 이행 ▲관계법령 준수 ▲방통위 

정기점검 협조 등을 지정 조건으로 부가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통해 기존 시장의 서비스 

경쟁이 한층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원활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법인들은 정해진 기한 내 보완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끝.


